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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성매매에서 탈출한 여성들의 적응과정을 생애사 연구방법으로 접근하여 그들의 사회적응

을 도울 수 있는 실천적 개입 프로그램 마련에 기여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에는 성매매에서 탈출한 7

명의 여성이 참여하였고, 이들은 눈덩이표집방법으로 선정했다. 수집된 자료는 Mandelbaum이 제안

한 삶의 영역, 전환점, 적응의 3가지 개념틀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영역에서는 가정, 종교, 생업터전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은 

“나와 남의 허물을 떠맡는 실존의 재구성이 이루어지는 장”으로 분석 되었다. 생업터전은 “성매매 재유

입을 방지할 수 있는 견제수단”으로 분석되었다. 종교는 “자신의 잠재력과 고유성을 발현할 수 있는 질

적인 전이의 현상학적 장”으로 분석되었다.

전환점 분석에서는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발견하였는데 이를 “몸의 저항을 통한 일상적 권력의 무력

화”로 분석했다.

적응분석에서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공통주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스스로 찍은 낙

인을 안고 살아가기”, “익명의 존재로 살며 도망가기”, “사회적 지위 이동을 통한 과거의 수치 씻어내

기”로 분석했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기초로 공익기금의 조성과 사후 지지 서비스의 확대를 제언했다.

주제어 : 탈성매매여성, 생애사연구, 눈덩이표집

* 본 논문은 2007년 11월 2일 프레스센타에서 열렸던 ｢여성을 위한 종교계 사회복지의 실태와 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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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그동안 우리사회는 성매매에 대한 논의를 외면해 왔지만 집단성매매지대에서 일어난 3차례의 화재

(2000년 전북 군산의 대명동, 2001년 부산 완월동, 2002년 전북 군산의 개복동)를 계기로 성매매여성

들의 인권과 복지에 대한 비판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고 마침내 2004년 9월23일 ‘성매매 알선 등 행

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이 발효

되어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단초가 마련되었다.

성매매특별법 제정, 발효 이후 성매매에 대한 담론은 논의의 수면위로 부상하여 다양한 의견과 연

구들이 발표되었다. 그간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성매매종사자들의 탈성매매와 사회재적응을 지원하

는 데에 초점을 맞춘 실천적 관점에서의 연구들(변화순, 2005; 김윤희, 2006; 서해정․이기영, 2005)

을 비롯하여 성매매의 고착기제를 사회구조적인 맥락에서 규명하고자 한 연구들(원미혜, 2005; 이근

무․유은주; 2006)과 성매매근절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히려 성매매 규제는 성관련 범죄를 증가시키고 

당사자들의 인권을 저해한다고 주장한 연구들(김성천, 2004; 정석화․주영종, 2005)은 물론 한걸음 더 

나아가 성과 노동의 복합성을 인정하는 관점에서 성매매의 비범죄화와 성매매 종사 여성들을 성노동

자(sex worker)로 존중해 줘야 한다(이선희, 2005; 이나영, 2005; 원미혜, 2005)는 등의 주장이 개진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자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여성들은 아직도 사회적 담론의 생성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채 연구자들이 신봉하는 특정 학문, 학제의 도그마에 의해 ‘말하기’를 강제당

하고 있다. 이는 성매매 여성들이 공론의 장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입으로 말하기 힘든 현

실이 주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성매매여성들에 관한 연구에서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당사자

들의 이야기가 실종되었다면 그것이 아무리 정교한 논리와 체계를 지녔다 하더라도 하나의 사실학으

로만 존재할 뿐 우리의 실천적 관심과 열정을 겨누어야할 주제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본 연구는 성매매에서 탈출한 여성들의 후일담을 생애사연구방법

론으로 드러내고 그들의 사회적응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적응에 초점을 맞추어 성매매에 대한 연구에서 대상자를 탈성

매매 여성으로 하고 접근 방법을 생애사연구방법으로 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성매매 여성은 물론 모든 인간의 사회 속에서의 삶과 적응은 시간성(temporality)속에서 이루

어지는데 이시간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분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연속적인 순환구조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특정한 

경험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체험과 그리고 그들이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와 미래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과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적합하리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생애사 연구방법은 그 시원이 사라진 아메리카인디언의 문화를 한 개인의 생애를 통해 재구

성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었다는 사실이 시사하듯이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적 소수자들의 이

야기를 통해 구조와 개인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데에 적합하리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탈성매매 여성들의 생애사 연구  7

셋째, 성매매 종사 여성들에게 있어서 탈성매매는 성매매에서의 물리적 탈출만으로는 완전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탈성매매후에는 사회재적응 이라는 또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이 새로운 기회의 

장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성매매 밖의 사회 역시 당사자들에게 또다른 억압과 차별의 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땅히 당사자들의 적응과정과 내용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실천적 관점에서

의 지원방안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관점과 접근을 통해 연구자들은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들의 생애사 분석을 통해  성매

매 유입에서부터 탈성매매와 그 후의 적응에 이르기까지의 조건과 원동력과 사회적 기제들을 분석하

여 온몸을 던지고 살아 왔던 이들의 삶에 대한 이해의 공감대를 확장하는 한편 탈성매매 후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실천적 개입 프로그램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성매매 담론에 대한 생애사 관점에서의 비판

1) 도덕적 담론과 페미니즘 담론에 대한 이론적 비판

오늘날 공론의 장에서 빅토리아시대와 같은 도덕적 경건주의로 무장하고 성매매를 가장 오래된 악

의 뿌리이며 혼인의 신성함을 오독하는 원흉으로 간주하는 관점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찾아볼 수 없

다. 그러나 전통적인 도덕률과 가치가 현대적 가치와 혼재해 있고 분화되지 않은 우리의 실정에서 도

덕적 담론은 공식화되지 않았을 뿐 사회곳곳에서 개별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일례로 성매매특별법 발

효이후 “사회일각에서는 동법이 왜곡된 성문화와 접대문화를 바로 잡아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윤리수

준을 고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근무ㆍ유은주, 2006: 5)이라고 환영했다. 이런 관점

에서는 성매매여성들의 인권과 복지는 부차적일 수밖에 없고 성매매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성적 일탈

자들의 개인적인 문제로만 종결된다. 하지만 한 개인의 삶 또는 생애사는 “당사자가 살아온 기간 동

안 직면한 사회적 실재를 자신의  행위를 통해 해석하고 대응함으로서 생성된 발현적 산물”(Fischer 

and Kohli, 1987: 27)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성매매를 보면 성매매는 행위자들보다 선재한 

선조건 또는 규범, 즉 성매매는 인간성을 파괴하는 비도덕적 행위라는 도덕률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

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성에 대한 이중적 잣대,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는 사회구조 등이 행위자들에 

의해 해석되고 재구성되어 나타난 사회적 행태라고 볼 수 있다. 

페미니즘 담론의 경우 이를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마르크스주의적 여성주의, 급진적 여성주의 포스

트모던 여성주의 등으로 세분할 수 있고 각자의 인식론적 틀에 따라 성매매에 대한 담론은 다양하게 

전개된다.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듯이 이를 관통하는 논지를 정리하면 성

매매는 여성들에게 가해졌던 가부장적 착취 구조의 변형(Barry, 1995; 이나영, 2005)이라고 할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포스트모던 여성주의자들은 이러한 논의를 극한까지 몰고 가 성매매 여성을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성적노동자로 위치시키고 성매매여성을 기존의 남성 중심의 거대담론을 해체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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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파르티잔 또는 해방구로 인식(Bell, 1994; Simon and Witte, 1982)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페미니즘 담론은 그간 담론의 객체로만 여겨져 온 성매매여성들을 담론 생성의 주체로 

격상시키고(이근무ㆍ유은주, 2006; 주승희, 2005), 성(gender)과 계급(class)을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

는 중요한 변수로 상정했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페미니즘 담론은 성과 

계급, 인종과 같은 변수들이 영향을 준다는 것만 인식하였을 뿐 그것에 의해 다르게 해석되고 재구성 

된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 생애사 관점에서 보면 행위자들에게 보편적이고 통합된 역사 문화적 경

험은 있을 수 없다. 다만 개별행위자들이 보이는 다양한 경험의 장이 있을 뿐 이다. 특히 포스트 페미

니즘의 경우 그들이 그렇게 혁파하고자 했던 거대담론을 해체하기 위해 다양성과 차이를 전면에 내세

웠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커다란 인식론적 그물로 뒤덮어 버리려는 거대담론의 전철을 따라 성

(gender)이라는 단일한 담론으로 모든 개별적 성을 설명하려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매매의 

경우 서로 대립되는 남성과 여성만 있을 뿐이다. 성매매여성의 경우 성적 피착취자인 경우도 있지만 

후일 포주가 되어 성을 착취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여성들을 성매매로 유인하는 교활한 인신매매범도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에 의한 성의 구매도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도 제3세계의 초경을 채 맞지도 않은 어린 소녀들이 경제선진국의 성매매지대로 끊임없이 유

입되고 있고 연쇄 살인범에 의해 성매매여성이 살해되고 암매장될 동안 국가 공권력은 잠자고 있었는

데 이들을 성노동자로 보아야만 하는가?

이러한 담론의 허구를 털어내고 생생한 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관념과 개념의 틀 속에 압사한 행

위자들의 개별적 삶을 복원하고 이 복원된 이야기를 근거로 새로운 담론의 판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2) 성매매 경험 여성들의 적응을 주제로 한 경험연구 검토

Farley와 Kelly(2000)가 이미 실증연구를 분석하여 예리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과학은 물론 의

학 등도 성매매가 당사자들에게 가하는 폭력과 해악 그리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적응곤란의 

문제를 간과해 왔다. 성매매종사여성들은 공중보건의 대상, 즉 성구매자들에게 성병을 전파시키지 않

게 하기 위한 교육대상(Pyett et al., 1996)으로 간주되기도 했고 심지어는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위험

을 무릅쓰는 위험감수자(risk taker)(Rossiello, 1993)로 묘사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의 연구들은 성

매매의 억압적이고 비인간적인 환경 특성과 성매매경험 여성들의 부적응 문제를 연계하여 분석하였

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매매에 유입된 여성들은 업주와 그들의 하수인 때로는 성구매자들로 부터 신체적 가혹 행위는 

물론 성적착취, 경제적 착취, 도착(倒錯)적인 성행위, 끊임없는 감시 등을 당한다(김현선, 2002; 유재

순, 2005; Farley, 2003). 이러한 것들이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당사자들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

지게 되고(Begley and Young, 1987) 자기통제력을 상실하게 되어(Herman, 2003) 자살충동, 충동적 

행위, 약물남용, 극심한 스트레스(Herman, 2003)등 부적응적인 양상을 보이게 된다.

성매매 경험 여성들의 사회재적응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경제적  문제 또한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성매매여성들은 선불금, 벌금 등의 명목으로 부과된 빚 때문에 업주에게 경제적으로 구속 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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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이 불법적인 빚은 당사자들의 탈성매매를 가로막음은 물론 성매매에서 벗어난 후에도 당사자들

의 자기결정권과 발전을 침해한다(변정애, 2004; 김현순, 2005).

이근무․유은주(2006) 그리고 Garaham 등(1994)은 업주와 성매매여성들간에 이루어지는 독특한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는데 이근무와 유은주에 의하면 성매매종사 여성들 중 일부는 자기의 몸을 자본

재로 인식하고 이것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업주와의 공생관계를 구축한다고 분석한바 있다. Garaham 

등은 무력감에 빠진 당사자들은 업주의 작은 호의에도 감사하게 되고 종국에는 업주를 일방적으로 추

종하는 의존성을 지니게 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결국 양자의 논의를 정리하면 위와 같은 역설적 과

정을 통해 형성된 가해자와의 유착과 왜곡된 현실인식 등이 탈성매매후에도 이어져 여러 가지 적응문

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성매매경험 여성들은 신체적 질환(변정애, 2004), 빈곤(김윤희, 2006), 심리․정서적 손상, 심지어는 

해리(dissociation)와 같은 만성적 외상증상을 지니고 사회에 재진입하는 경우가 많다. 비유로 말하면 

전쟁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고향에 돌아온 귀환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환경과의 상호작용과정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고 새로운 요인들이 생성, 

유지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선정 

연구참여자는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방법으로 선정했다. 먼저 연구자(I)와 평소 알고 지내

는 성매매여성 출신 기독교 교회 전도사를 만나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연구참여자 소개를 

부탁했고 그녀를 통해 한사람의 성매매 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소개받고 또 그를 통해 참여자를 소개

받는 식으로 선정했다. 이렇게 해서 2006년 2월부터 동년 10월까지 총 13명의 연구참여자를 발굴했다. 

이 13명의 잠재적 연구참여자들 중 연구자들이 미리 선정한 기준, 즉 자발적으로 성매매에서 탈출했

고 성매매에서 탈출한 후 5년 이상이 경과되었고 성매매와 관계없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을 것 이라는 

기준에 충족되는 7명의 연구참여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탈성매매여성들은 탈출의 유형과 사회적

응기간 그리고 연령등에서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탈성매매이후의 생애사를 집중

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기에 5년 이상이라는 기준을 미리 설정했다.

2)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2006년 12월 13일부터 2007년 5월 27일까지 수행했다. 생애사자료의 종류는 일반적 생

애사자료와 주제 중심적 생애사자료1)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제 중심적 생애사자료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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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했다. 생애사자료는 일 대 일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했고, 이를 근거로 원자료(raw data)를 만들었다.

심층면담이외에도 문서기록(예금통장, 접객업소에 있을 때의 보건증, 포주에게 반환받은 지불각서, 

세례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 성매매종사시절에 단상을 적은 메모)을 수집했고 연구참여자가 관계하

는 자원봉사모임에 참석하기도 했다. 심층면담은 연구참여자 1인당 평균 5회가 소요되었다. 시간은 1

회당 100~150분간이 소요되었다. 면담은 주로 연구참여자들의 영업장(미용실, 분식집, 커피숍)에서 

이루어졌고 참여자의 사정에 따라 기도원, 커피숍에서도 이루어졌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생애사자료는 Mandelbaum(1973)이 제안한 삶의 영역(dimensions), 전환점(turnings), 적응

(adaptation)의 3가지 개념틀에 의해 분석했다.

삶의 영역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탈 성매매 이후의 삶을 구성하는 사회적 차원을 분석했다. 전환점

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탈 성매매 전후의 사회적 조건과 계기를 분석했다. 적응에서는 연구참여자들

의 탈 성매매후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적응의 문제를 분석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초로 7명의 생애사

자료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공통의 주제를 도출했다. 자료 분석은 2007년 9월에서 동년 10월까지 수

행했는데 최종적으로 연구자들의 분석을 연구참여자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4) 연구의 엄격성 

연구의 엄격성(rigor) 또는 신뢰성은 모든 질적연구 방법론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생애사 연구는 현재의 시점에서 지나간 과거의 삶을 재구성하는 것임으로 실제로 체험한 삶이 이야기

로 옮겨지는 과정에 화자(話者)의 착오, 망각, 회피, 미화, 과장 추측 등이 개재하여 실체적 진실이 훼

손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인식론적 함정에 질적 연구자들이 통상적으로 제안하는 다원화

(triangulation)(Denzin and Lincoln, 1994), 동료검증집단의 구성(Steinmetz, 1991), 감사자료 남기기

(Schwandt and Halpern, 1988)등의 방법으로만 접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취약성

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사적 구조(narrative structure)와 사실적 구조 (factual structure)간의 상호 연

관성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했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의 체험한 사실이 어떻게 말하여지고 또한 이것

이 어떤 방식으로 재구성 되는가에 대한 흐름과 그것을 가능케 한 조건을 분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

면 한 연구참여자는 성매매에 종사했던 시절을 “그래도 살만했다”(연구자참여자7)고 표현했는데 이

에 대해 연구참여자의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해부하여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현재와 과거는 물론 연구참여자의 미래지향적 예기의 흐름과 조건을 따져 분석하여 결국“모

든 과거를 수용”하려는 연구참여자의 마음 씀(sorge)으로 분석하고 이를 다시 연구참여자와 공동으로 

1) 일반적 생애사자료는 당사자가 살아온 삶의 전 영역에 걸쳐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고 주제
중심 생애사자료는 당사자의 전체의 삶 중에서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분야의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
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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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는 것이다.

5) 연구의 윤리적 문제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특성상 고도의 윤리적 보호 장치가 필요했다. 연구자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은 연구참여자들의 비밀보장이었다. 인명과 지명(광역시․도의 경우는 표기)은 모두 영문이

니셜 또는 익명으로 처리했고, 구술 자료는 동의를 얻어 녹음한 후 이를 필사했고 필사 후 녹음테이

프는 폐기했다. 문서자료는 복사를 하지 않고 연구 분석을 위한 메모 후 반환했다. 또한 연구자료 수

집 전 연구의 목적과 취지 및 참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고지한 후 구두로 동

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소개자를 통한 종용, 회유, 압력은 물론 연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금품제

공도 배제했다.

이외에도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사자료를 토대로 한 연구논문 작성과 발표(세미나. 학술지)에 대해서

도 사전 동의를 얻었다. 특히 연구자료 수집 중 지득(知得)한 연구참여자의 비밀을 고의, 과실로 누설

한 경우 연구자들에게 민ㆍ형사책임이 있음을 고지했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연구자에게 있음을 문

서로 확약했다.

4. 연구결과

1) 연구참여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성매매 관련 사항

연구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성매매관련사항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나이
혼인

관계

가족

관계
종교 학력

월수입

(만원)

주거

상황

성매매종

사기간

성매매유

입연령
현재 직업

참여자1 42 기혼
배우자, 

2남
기독교 초졸 250 자가 10년 22세

분식집

운영

참여자2 38 기혼
배우자, 

1녀
기독교

중학교

중퇴
290 전세 12년 18세

공장

근로

참여자3 46 기혼
배우자, 

2녀
불교 고졸 160 자가 8년 19세

미용실

운영

참여자4 52 사별 1녀 기독교 초졸 180 자가 13년 22세 슈퍼마켓

참여자5 54 미혼 무
고교

중퇴
230 월세 15년 17세 커피숍

참여자6 46 미혼
기독교

(가톨릭)
중졸 200 자가 14년 17세

화장품

가게

참여자7 49 미혼 불교 초졸 150 전세 12년 18세 포장마차

<표 1>  연구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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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사 요약

(1)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1은 전라도의 한 궁벽한 농촌에서 태어났다. 집안형편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전

라도 M시의 부부교사집의 가정부로 들어갔다. 

열여덟 되던 해 편하게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단골 야채가게 여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다방종업원

으로 들어갔다. 다방여종업원 시절 단골로 드나들던 손님과 동거를 시작했다. 그는 M시를 장악하고 

있던 조직 폭력단의 조직원 이었다. 그러던 중 범죄를 저지른 동거남을 구하기 위해 그동안 모은 돈

을 모두 써버렸고 마지막으로 M시의 집단성매매지대를 찾아갔다. 10년을 성매매여성으로 지내다 그

곳 생활을 청산하고 상경했다. 상경 후 갈비집 주방에서 설거지와 같은 허드렛 일을 하다가 서른 두 

살 때 15년 연상의 홀아비 목수와 결혼을 했다. 그와의 사이에 아들 하나를 두었고 2007년 현재 서울 

모처에서 다섯 평 규모의 분식집을 하고 있다.

(2) 연구참여자 2

연구참여자2는 강원도에서 태어났다. 중학교 재학시절 집안형편 때문에 자퇴를 하고 강원도 소도시

의 미용실 조수로 취직했다. 견습미용사 시절 귀가길에 인신매매범들에게 납치를 당했다. 폐가에 열흘 

동안 감금 당한 채 집단 성폭행을 당했고 심신이 피폐해진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는 빚을 떠안고 인천 

H동의 성매매 업소로 팔려갔다. 12년 동안 지옥같은 곳에서 생활하며 목돈 1,000만원을 모았고 이를 

밑천으로 다시 사회로 귀환했다. 서울근교 소도시의 가구공장에 취직을 했고 그곳 사장의 권유로 교

회를 다니다가 나이 마흔의 노총각 집사와 결혼을 했다. 그와의 사이에 딸 하나를 두었으며, 2007년 

현재 가구공장에 다니고 있다.

(3) 연구참여자 3

연구참여자3은 서울시의 대표적 달동네인 S동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부모들은 그녀를 방치했고 열 

네 살 때 주인집 노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그 후 동네의 뭇 남성들에게 성적 유린을 당했다. 열아홉이 되던 해 그녀는 스스로 경기도 D시의 

집단성매매지대를 찾았다. 8년을 성매매여성으로 보내다 스물여덟이 되던 해 동료여성의 자살을 목도

했다. 거기서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보았고 탈성매매를 준비했다. 성매매지대에서 나온 후 해장국집 

종업원, 파출부로 7년을 보냈고 그동안 검정고시 학원을 다녀 대입검정고시에 합격했고 미용사 자격

증까지 취득했다. 서른일곱 되던 해 서울 M동에 미용실을 열어, 2007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단

골손님의 중매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모 사찰의 불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회 총무를 맡

아 한 달에 한번정도 복지시설에 미용봉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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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참여자 4

연구참여자4는 전라도 농촌의 마을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졸업 후 상경하여 봉제공장에 취직을 

했다. 스물 한 살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가해자는 뺑소니를 쳤고 6개월 동안 병원치료를 받느라 저축

한 돈을 모두 소비했다. 퇴원 후 스스로 유흥업소를 찾았고 그 후 18년 동안 전국의 성매매지대는 모

두 돌아다니다시피 했다. 서른 다섯 살이 되던 해 단골로 그녀를 찾던 장애인(구루증) 남성과 결혼을 

했다. 남편과의 사이에 딸 하나를 두었다. 그러나 석공일을 하던 남편은 석물공사를 하다 돌에 깔려 

압사했다. 그 후 그간 저축한 돈과 남편의 사망보상금을 모아 경기도의 한 소도시에서 슈퍼마켓을 하

고 있다.

(5) 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 5는 경기도의 소도시에서 태어났다. 평범한 상인의 가정에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비교적 

유복하게 성장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의 빚보증과 화재로 집안이 망했고 그 여파로 어머니는 

가출을 했고 빚 독촉에 시달리던 아버지 역시 집을 나갔다.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녀는 빚쟁이

를 자처하는 한 사내에 의해 경기도 P읍의 성매매지대로 팔려갔다. 그 후 전국의 성매매 지대는 다 

돌아다니다시피 했고 서른두 살 때 성매매에서 벗어났다. 그 후 강원도 오지의 간이역 부근의 다방에 

취직을 했고 4년 뒤 주인으로 부터 다방을 인수한 후 2007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6) 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6은 경남의 섬마을에서 태어났다. 성실하게 일만했던 아버지 덕분에 어린 시절은 비교적 

풍족하게 지냈다. 중학교 2학년 때 농촌봉사 활동을 하러온 대학생 청년과 관계를 맺었고 중학교 졸

업 후 대학생 청년을 만나러 상경하였다가 탈진하여 쓰러졌고, 성매매지대로 유인되었다. 스물여덟까

지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다가 성매매지대를 찾아온 사지가 절단된 장애인 남성을 받아들인 후 성매

매에서 벗어나기로 작정했다. 그 후 3년을 악착같이 돈을 모아 밑천을 마련한 후 성매매에서 벗어났

고 서울의 H동에서 화장품 가게를 연 뒤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7) 연구참여자 7

연구참여자7은 경기도의 군사도시에서 퇴역한 하사관의 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퇴직금으로 중국

음식점을 차렸고 장사는 호황을 누렸으나 의처증이 있는 아버지는 어머니와 요리사와의 관계를 의심

했고 결국 어머니를 칼로 난자했다. 이 일로 인해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다. 어머니는 가산을 정리하여 

가출을 했고 교도소에서 출옥한 아버지는 심한 정신이상증세를 보였다. 그 후 서울근교 위성도시로 

이주한 그녀는 건설현장 식당 종업원을 거쳐 전라도 지역의 성매매지대로 유입되었다. 12년을 그곳에

서 보낸 후 서울 근교로 이주하여 2007년 현재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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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애사 자료 분석

본 절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구술한 내용을 기초로 ｢탈 성매매 이후｣의 생애사를 분석하고자 한다. 

자료 분석은 Mandelbaum(1973)이 제시한 삶의 영역(dimensions), 전환(turnings), 적응(adaptation)의 

3가지 차원에서 수행했고, 여기서 도출된 생애개념들을 공통의 주제로 묶어 범주화했다. 

(1) 삶의 영역 분석

연구참여자들의 탈 성매매 이후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삶의 영역은 가정(연구참여

자 1, 2, 3, 4, 7)과 생업터전(1, 2, 3, 4, 5, 6, 7), 그리고 종교(1, 2, 3, 4, 6, 7)이다. 이들 3자는 연구참

여자들로 하여금 그토록 갈망해왔던 이 땅의 보통사람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지만, 그들이 

이것들에게 부여하는 의미는 계속 보통사람으로 살아온 사람들과는 다르다.

① 가정

연구참여자(1, 2, 3, 4)들이 처음에 배우자를 선택한 이유나 동기는 삭막한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한 

동업자를 찾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옛날에 전쟁이 나면 쌀이고 뭐고 해서 지고 피난을 갔지만 목수는 연장 통 하나만 달랑 메고 가면 

됐어요, 피난가도 집은 지어야 사니까. 쫀쫀하게 배운 기술이 있으니 밥은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

지요.”(연구참여자 1)

“세상에 그렇게 어리버리한 사람도 없을거야요. 그래도 전세거리는 있고, 교회 다니니까 마누라 때

릴 일도 없을 것 같고…….” (연구참여자 2)

“지금은 사업이 그렇지만 그때는 괜찮았어요. 집도 가지고 있었고…….(이하 중략)” (연구참여자 

3)

“병신이라고 놀림 받는 게 오히려 좋지요. 흠이 있으니까 내 흠도 좀 가려질 것 같기도 했고요.” 

(연구참여자 4)

그러나 배우자와의 관계는 점차 질적인 변환을 맞게 된다. 연구참여자 1의 경우 골조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남편이 추락 사고를 당하여 6년 째 운신도 못하고 누워있다. 연구참여자 3 역시 IMF 때 남편

의 사업이 도산했고, 아직까지 그 부채를 갚고 있다. 다른 연구참여자들의 경우에도 사정은 다르지만 

남편의 성적무능력(연구참여자 2), 남편의 사망(연구참여자 4)과 같이 동업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은 가족을 기꺼이 떠맡았다. 특히 연구참여자 5의 

경우 지역의 노인가정 부부와 수양부모 관계를 맺고 보살피고 있다. 연구참여자 7 역시 정신질환에 

걸린 아버지를 보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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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는 연구참여자와 배우자가 없는 연구참여자의 경우를 나누어 분석하면, 전자의 경우는 

자신들이 “흠이 있는 존재”라는 자각과 그 흠을 타자를 온전히 떠맡음으로 치유하겠다는 실존적 자기

인식의 수행으로 분석할 수 있다. 

“정 때문만은 아니지요. 정처럼 믿을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누구는 왕년에 지독하게 정 한번 안

주었나. (이하 중략) 의무나 정조 그런 것 몰라요. (이하 중략) 우물가에 여자처럼 죄 많은 여자인데 

그 여자는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었지만 나는 남편이 씻어 주겠지. (이하 중략) (연구참여자 1)

“나 같은 년 받아줘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기독교인 이라는 것 때문만도 아니고(이하 중략) 상

처 많은 여자의 복수라고 이해해도 되요. 무책임한 아버지하고 악랄한 포주하고…….” (연구참여자 2)

배우자가 없는 연구참여자들의 경우에 있어 가족은 “자기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복도 지지리도 없는 양반들이에요(이하 중략). 나도 복 없는 년이고. 복 없는 사람들끼리 조금 아

주 조금 나누는 것인데…….” (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 7의 경우 어찌보면 가부장적 착취구조와 가족주의의 전형적인 희생양처럼 보인다. 가족

을 위해 성매매에 뛰어들었고, 또 성매매에서 벗어난 뒤에도 역시 동생들이 돌보려 하지 않는 아버지

를 맡았다. 이런 배경만 보면 가족은 그녀에게 있어 “버리고 싶은 유산”일 수 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유산을 버리지 않았다.

“어짜피 내 인생은 남 뒤치닥꺼리 하는 건데(이하 중략) 그렇다고 서운하지는 않아요. 장녀라는 책

임감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그래요. 마음이 가니깐 지나고 나니 억울한 것도 없어요. 또 참을 

만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연구참여자 7)

연구참여자들이 구술한 “흠 있는 존재의 자각”과 “자기의 확장”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책임”이라

고 할 수 있다. 근원적 의미의 책임은 단순히 도맡아 해야 할 임무나 기대에 반한 행위를 함으로써 받

게 되는 불이익이나 제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Heidegger의 사유방식대로 언어의 근원을 찾아 그 

의미를 드러내보자.

책임(責任)의 한자어 구조를 분석하면, 책(責)은 꾸짖다 이외에도 허물, 걱정의 뜻을 지니고 있다. 

책망(責望)하다는 허물을 들어 꾸짖는 것이 아니라 허물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허물과 

걱정은 타자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해당된다. 결국 책임(責任)은 나와 남의 허물을 염려

하면서 떠맡는(任)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책임은 상대적이지도 않고 선 조건인 의무에서 기인한 것도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연

구참여자들에게 있어 가족은 나와 남의 허물을 떠맡는 실존의 재구성이 이루어지는 장(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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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구술 요약은 이와 같은 연구자들의 분석과 조응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불쌍한 인생들이지요. 나 잡아갔던 사람이나 포주나 우리아버지나, 지나고나니 불쌍해요. 나도 

그렇고……. (이하 중략) 노OO 대통령이 그러던데 다 자기가 안고 가겠다고 (웃음) 나도 그럴까 해

요.” (연구참여자 2)

② 생업 터전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직업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들이지만 이러한 직업을 선택하고 유지하는 데에는 그들만의 과정과 의미가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직

업은 모두 성매매로의 재유입과는 거리가 먼 직종이다. 

“요즈음은 가정주부들도 밤에 알바 뛴다고 하던데, 솔직히 가구공장 힘들어요. (이하 중략) 가끔 

노래방 도우미 같은 광고 보면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데 공장일 끝나면 축 늘어지는데 우리는 몸이 고

달파야 딴 생각 못하죠.” (연구참여자 2)

“애들 코 묻은 돈이지만 편하죠. 남편 산재 뭔가 하는 것도 조금 나오고. (이하 중략) 라면 집 여자

한테 찝쩍대는 남자는 없으니까.” (연구참여자 1)

“우리 동네는 죄다 티켓 다방이야요. (이하 중략) 포주 노릇하기는 싫고 2천 원짜리 커피 마담이 

그런대로 괜찮아요.” (연구참여자 5)

“무슨 포장마차가 술을 안 파냐고 난리를 치는데, 또 술이라는 게 유혹이 많아요. 나도 장담 못하겠

고.” (연구참여자 7)

연구참여자 2를 제외하고는 모두 40대를 훌쩍 넘기고 50대에 접어든 사람들도 있지만 이들은 한결 

같이 성매매를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조그마한 빌미에서도 자유로워지고 싶어 했다. 이러한 자기통

제기제는 그들의 경험에서 기인한다.

“거기서 나갔다가 열에 아홉은 다시 와요. 사기당한 아가씨들도 있지만 대개는 헛된 꿈을 꾸거나 

술집하다 망가져 와요. 아예 약에 중독 돼 오는 아가씨도 많고.”(연구참여자 3)

“여자가 이거 하는 데에는 정년도 없어요. 섬이 막차가 아니에요. (이하 중략) 결혼하고도 알바로 

뛰는 언니들도 있고, 환갑이 되서도 해요.”(연구참여자 2)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는데 거기서 얻은 결론은 적게 먹고 적게 싸는 거죠.”(연구참여자 7)

이렇듯 연구참여자들에게 있어 직업은 일차적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궁극적으로

는 성매매에 다시 빠져들지 않기 위한 견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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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종 교

연구참여자들은 한 사람(연구참여자 5)을 제외하고는 모두 종교를 가지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이 종

교를 접하게 된 계기는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서 나누어 준 단팥빵에 대한 추억(연구참여자 

1), 직장사장의 전도(연구참여자 2), 스스로 마음이 동해서(연구참여자 3), 남편의 장례를 도와준 교

회 교인들에 대한 고마움(연구참여자 4), 성매매시절 그 곳을 방문한 수녀님과의 만남(연구참여자 6), 

성매매 시절 호객행위를 하다 만난 스님이 준 불경 한 권(연구참여자 7) 등 각기 다양했다. 하지만 성

매매에 종사하고 있던 시절, 연구참여자들은 종교에 대해 별 다른 생각이 없었고, 그저 “언젠가는 절

에 한번 가 불공을 드리고 싶었다(연구참여자 7)” 정도의 막연한 기대에 불과했다. 또한 종교적 영성

이 연구참여자들의 성매매 탈출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도 아니었다. 그 시절 그들에게 종교는 “없어

도 그만이지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장식품(연구참여자 4)” 정도였다.

성매매에서 벗어난 후 연구참여자들은 시기의 차이가 있었지만 대부분 종교에 귀의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종교의 의미는 무엇인가?

종교 생활의 기간, 경전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불문하고 종교가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각 경전에 나오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우호적 줄거리를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기독교(개신교. 가톨릭)를 믿는 연구참여자들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편에 나오는 “기생 라합”의 이

야기와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다. 불교를 믿는 

연구참여자들 역시 화엄경의 나레이터 선재동자가 만난 선지식(善知識) 중 “창녀”가 있다는 내용과 

역시 불교 설화인 부처가 된 창녀 이야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심지어 한 연구참여자(연구참여자 1)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를 동일인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기생 라합이 유대인 살몬과 혼인하여 보아스를 낳고 예수의 선조가 된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종교적 영성의 제(諸) 깊이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연구자들의 몫이 아니

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분석하면 연구참여자(1, 2, 3, 4, 6, 7)들에게 있어 종교는 마치 흉물스

러운 애벌레가 화려한 나비로 변하듯 자신들의 과거를 씻어내고 자신들의 잠재력과 고유성을 발현할 

수 있는 “질적인 전이(轉異)”의 현상학적 장 (phenomenological field)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솔직히 무식한 제가 교회에 대해 뭘 알아요. (이하 중략) 그냥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용서해 준다

고 하니까 (이하 중략) 내 나이는 얼마 안돼요. 세례 받은 날부터 따지고 사니까.” (연구참여자 1)

“처음 성당에 가니까 그랬어요. 다들 착해 보이는데 나 같은 게 가서 물 흐리지는 않을까 (이하 중

략).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연옥(煉獄)에 가도 돼요. 천국 문이 열릴 때 기다리면 되니까요.” (연구

참여자 6)

“모든 게 다 업인데, 다음 생에 여자로 태어나 또 몸을 판다고 해도 별로 걱정되지는 않아요. 업을 

빨리 씻을 수 있으니까요. (웃음) 힘들 때면 업장 소멸 빨리 한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

요.” (연구참여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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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구술 내용 중 “세례”, “연옥”, “업”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의미 구성은 새로운 자기로 

태어나기 위한 통과의례이자 정화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삶의 전환 분석

삶의 전환 분석은 Mandelbaum(1973)이 제안한 대로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에 있어서 전이를 가능

하게 한 전환점과 전환점 전후의 여러 가지 조건과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연구참여

자들의 생애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야 마땅하지만 본 절에서는 탈 성매매 전후를 집중적으로 분

석하고자 한다. 하지만 한 개인의 생애는 물리적 시간의 직선적 흐름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과거

와 현재와 미래가 서로 순환하는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위환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탈 성매매 전후의 조건들에 영향을 준 과거의 전환점들은 물론 거시구조도 연계

하여 분석을 하고자 한다.

연구참여자 1의 경우, 그녀의 생애사에 있어서 중요한 변곡점은 ‘가정부 생활의 시작’, ‘다방 여종업

원으로의 취직’, ‘K와의 동거’, ‘K의 수감’, ‘성매매 유입’, ‘탈 성매매’, ‘상경’, ‘결혼’, ‘출산’, ‘분식집 개

업’ 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2는 ‘미용실 취직’, ‘인신매매범에 의한 납치’, ‘성매매 유입’, ‘탈 성매매 준비’, ‘탈 성매

매’, ‘가구공장 취업’, ‘결혼’, ‘출산’, ‘집사안수’라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3은 ‘주인집 노인에 의한 성폭행’, ‘성매매 유입’, '동료 여성의 비참한 죽음 목도‘, ‘성매

매 탈출’, ‘검정고시 준비’, ‘미용사 자격 취득’, ‘미용실 개업’, ‘결혼’, ‘출산’, ‘불자모임 가입’, ‘자원봉사 

활동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4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어머니의 성관계 목도’, ‘상경과 취업’, ‘교통사고’, ‘성매

매 유입’, ‘성매매 탈출과 결혼’, ‘출산’, ‘남편의 사망’, ‘슈퍼마켓 개업’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5는 ‘아버지의 빚보증과 화재로 인한 가산의 적몰’, ‘어머니의 가출’, ‘성매매 유입’, ‘탈 

성매매 결단’, ‘강원도 이주’, ‘다방에 취업’, ‘다방 인수’, ‘노인가정과 수양부모 결연’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6은 ‘대학생 청년과의 만남’, ‘청년을 만나기 위한 무단가출, ‘상경’, ‘사창가 초입에서의 

탈진’, ‘성매매 유입’, ‘장애인 남성과의 만남’, ‘탈 성매매 자금 준비’, ‘탈 성매매’, ‘상경과 화장품 가게 

개업’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7은 ‘아버지의 전역’, ‘중국 음식점 개업’, ‘아버지의 어머니 상해’, ‘아버지의 수감과 어머

니 가출’, ‘서울의 위성도시로 이주’, ‘함바집에 취직’, ‘성매매 유입’, ‘탈 성매매 준비’, ‘가족과의 재회’, 

‘아버지를 떠맡음’, ‘서울 이주’, ‘포장마차 개업’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참여자들의 생애 전환점들 중 연구참여자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현재의 

삶과의 연속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탈 성매매’라고 할 수 있다.

탈 성매매의 전후의 조건과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연구참여자 1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수입의 

격감’과 그로 이한 다른 생계 수단의 탐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연구참여자의 성매매 유입의 조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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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회적 조건을 살펴보면 그녀의 몸에 대한 지배 권력의 부재와 퇴조라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

자가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때부터 그녀에게 군림하여 성적, 금전적 착취를 했던 K는 성매매 시장에서 

상품가치가 높은 “젊고 싱싱한 초짜의 기둥서방으로 가버렸고(연구참여자 1)”, 포주에게 진 빚 역시 

깨끗하게 청산했기 때문에 “좀 아쉬워하면서도 보내줄 수밖에 없었다(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2의 경우 성매매 생활은 그녀의 표현처럼 “지옥”이었다. 이 지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는 포주에게 진 빚의 청산과 자립밑천 마련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녀는 이 조건

을 충족시키기 위해 무려 12년을 지옥에서 보내야 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의 잃어버린 12년에는 국

가 공권력의 부재도 큰 기여를 했다.

“파출소로 냅다 뛰었는데(이하 중략) 순경이 포주를 불렀어요(이하 중략) 내가 쓰지도 않은 차용

증을 떡 내밀더니……(이하 중략) 덕분에 나는 돈 떼먹고 도망가는 년이 됐고(이하 중략) 여기에는 

법이 없어요. 포주가 법이죠. (이하 중략) OO에 있을 때 초짜 아가씨가 단골로 오던 순경한테 얘기 

했는데 (이하 중략) 골목 기둥들한테 죽도록 맞고 섬인지 어딘지로 팔려갔어요.” (연구참여자 2)

연구참여자 3의 경우 자의로 성매매를 시작했고, 역시 자의로 성매매에서 탈출했다. 그녀의 성매매 

유입과 탈출에는 여성의 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존재한다. 

Hoigard와 Pinstad는 여성들은 여성의 성이나 몸을 상품으로 여기는 집단 문화를 받아들이고 자기 

몸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자본이라는 인식을 하고 이러한 자기전환과정을 거친 후에 자연스럽게 성

매매를 선택한다(김은실, 2001, 재인용)고 했는데 연구참여자 3 역시 “주고 나면 편해요, 놀리지도 않

고, 가끔 뭐도 주니까”, “공짜로 주던 것 돈 받고 주는 것이라 생각 했어요” 등의 구술에서 나타나듯

이 자기의 몸을 하나의 자본재로 인식했다. 그러나 동료 여성의 자살을 목도한 후 자기의 몸이 영구

한 자본재가 아니라는 자각과 함께 인간의 몸과 성은 타자와 만나는 소통수단이라는 인식이 생성되어 

자신의 몸에 대한 성찰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은 다음의 구술 요약에서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아주 가끔은 진짜로 통하고 싶은 손님이 있기도 해요. 잘 생기지도 않았고 그저 그런대도(이하 중

략) 손님을 받을 때 혼자 상상을 해요. 나는 창녀가 아니다. 그러고 나면 뭐랄까, 하여튼 후련해요. 가

슴이 싸하기도 하고.” (연구참여자 3)

연구참여자 4의 경우 탈 성매매의 선행조건으로 “육체적, 심리적 소진”, “성매매를 지속하기 어려

운 연령”, 그리고 “세상과 고리를 걸고 싶어하는 욕망”을 들 수 있다. 연구참여자는 “썩은 삭정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결혼을 했다고 구술했지만 그는 집단성매매 지대에 있을 당시부터 부단 없이 세

상과 연결 고리를 맺고 있었다.

집단 성매매 지대는 비록 물리적으로는 밖의 세상과 맞닿아 있지만 심리적으로 이 세상과 동떨어

진 유배지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성매매 종사 여성들이 세상과의 관계를 맺기란 용이하지가 않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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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는 “불시착한 땅”에서 세상과의 “화해”를 모색했다.

 

“교회도 그렇고 성당도 몰래 몰래 가보기도 했고요 (이하 중략). 재롱잔치에 가서 애도 없는데 괜

히 있지도 않는 남편한테 전화하는 척도 하고(이하 중략). 애들은 웃지만 뉴스도 신문도 꼬박꼬박 봤

어요(이하 중략).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도 많지요. 그때 소원은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데 가서 

봉사를 하고 싶었어요. 마음은 굴뚝같은데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이하 중략). 김밥 팔러오는 

할머니한테 수입이 좋은 날은 좀 더 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야 이년아, 저 노인네가 너보

다 더 부자라고 그래요. 근데 부자면 어때요. 나는 그냥 주고 싶은데…….”

위와 같이 세상과 교류를 맺고 싶어 하는 마음과 준비는 결혼이라는 가장 현실적 방법을 통해 실현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참여자 5의 경우 표면적으로 볼 때는 “상품가치가 다 떨어진 몸뚱이(연구참여자 5)”를 가지고

는 선택지가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탈 성매매를 택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가 성

매매여성의 최후의 기항지인 섬을 택하지 않고 “사글세 거리(연구참여자 5)”도 없는 상황에서 강원도 

행을 택한 것은 연구참여자 3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성과 몸에 대한 성찰이 조건이 되었다고 할 수 있

다.

“한 십년 넘게 남자들 하수구만 했는데 나도 사람인데 정주고 싶은 남자와 몸 좀 섞어보면 안되나

요(이하 중략). 여기서 만리장성 쌓은 남자들이 한 둘은 아니지만, 그건 좀 달라요(이하 중략). 내 젖

꼭지를 보면 아직은 애한테 젖을 물릴 수 있을 거 같기도 했고, 나같이 힘든 남자 만나면 품어 줄 수

도 있을 것 같았어요.”

위의 구술 내용처럼,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몸에 남아있는 소통과 관계 맺음의 기능을 확인하고 싶

은 욕망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욕망이 탈 성매매를 조장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참여자 6의 경우 그녀의 탈 성매매에 결정적인 자극을 준 것은 성을 매입하러 온 ‘장애인 남성

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후에 그 남성을 “하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 보내준 천사”라고 

표현했다. 이러한 구술은 단순히 나보다 불행한 사람도 많으니 현재의 처지를 감사하며 살자는 자기

최면에 그치지 않는다. 고통 받고 궁핍한 장애인의 모습을 본 순간 그녀는 ‘감전’이 된 듯 몸이 떨렸다

고 했다. 이는 타자의 궁핍과 상처를 온전히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떠맡음으로 해서 그녀는 자신의 상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것에 잠재력, 탄력성

(resilience), 정체성 등 어떤 이름을 붙여도 좋다)을 자각했고, 이는 현실 속에서 탈 성매매 준비로 구

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가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라고 표현했듯이 자기 존재 가능성의 개시는 자기 내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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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되기보다는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장애인 남성과의 만남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7의 경우 탈 성매매는 성매매 유입과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다. “처음부터 돈 만 

되면 나오려고 했어요. 근데 세상일이 마음대로 안되던데요(연구참여자 7)”라는 구술처럼 그녀가 집

단 성매매 지대에 머물고 있었던 12년은 탈 성매매의 준비 기간으로도 분석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연

구참여자의 탈 성매매의 간과할 수 없는 조건 하나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기회복에 대한 열망’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러다가 영영 잊혀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도 굉장했는데(이하 중략) 그냥 주민

등록증 하나만 달랑 남기고 가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에……. 남자라면 씨라도 하나 뿌리면 되지만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이하 중략).”라는 구술처럼 그녀는 비록 “진구렁창에 빠진 몸(연구참여자 

7)”이었지만 사회적 존재로서 자기를 확인하고 싶어 했다. 

위와 같은 연구참여자들의 구술에서 연구자들은 그들의 삶의 전환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몸의 저항을 통한 일상적 권력의 무력화’라고 할 수 있다. 본 

글에서의 일상적 권력이란 위에서 아래로 향하고 공식적인 법과 제도에 의해 그 정당성과 작동을 보

장받는 사법적 권력이 아니라, Foucault(1979)의 권력개념으로 사회의 모든 부분에 모세혈관처럼 퍼

져 있으며 위에서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흐르며 공식적인 정치, 경제적 위치나 채널에서보다 비공

식적인 일상생활에서 주로 작용하는 것(심영희, 1994: 191)이다. 바로 이 모세혈관처럼 음험하게 도사

리고 있는 일상적 권력은 연구참여자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여성의 몸과 성을 상품화하라고 강요했다. 

“딸은 살림밑천이라고 하는 말 진짜 뜻은 여기서 알았다고 해도 되요. 식모라도 해서 벌어먹여라. 

그게 안 되면 몸이라도 팔라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연구참여자 1)

“그 늙은 꼰대, 나 따먹기 전에 과자 같은 것 주면서 예쁘니까 준다고…….” (연구참여자 3)

“함바집 아줌마는 마음은 좋았는데 그래요 여자는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살길이 생긴다고.” (연구참

여자 7)

강제로 집단 성매매 지대에 끌려 간 연구참여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일상적 권력이 작동했는데 

이는 금지가 아닌 긍정을 통한 욕망의 생성을 유인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돈이라도 왕창 벌자. 배운 것도 없는데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도 했고.” (연구

참여자 2)

“사장하고 언니들한테 가장 많이 들은 게 뭐냐면, 잘하면 본전도 안들고 남는 장사라는거” (연구참

여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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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한 맺힌 것처럼 막 써댔어요. 그때는 돈쓰는 재미로 살았거든요.”(연구참여자 6)

위와 같이 일상적 권력은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도록 강요했고,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통제와 강요

를 내면화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욕망의 생성과 충족으로 조응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참

여자들의 몸은 일상적 권력이 머무르는 장소가 되었다. 하지만 권력은 공식적 권력이든 일상적 권력

이든 늘 이를 소유하지 못한 자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저항이 일어난 

곳 역시 권력의 지배객체인 몸을 통해서이다.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자기의 몸이 남성들의 욕망

의 배설구가 아니고, 경제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자본재도 아니고, 바로 타자와 세상과 소통을 하는 곳

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몸을 통해 저항을 했다. 그런데 이 저항은 ‘우회’의 전략을 통해 이루어졌다.

여기서 무력화란 일상적 권력에 정면으로 맞서거나 또는 이를 철폐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나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포주하나 집어넣는다고 해서 나 잡아간 놈들 죽인다고 해서 달라질게 뭐 있

겠어요(연구참여자 2).”라는 구술처럼 일상적 권력은 철옹성이다.

이 철옹성을 연구참여자들이 해체하거나 파괴하기란 용이하지가 않다. 집단적인 저항 역시 불가능

하다. 결국 연구참여자들은 일상적 권력에서 ‘비껴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는 바로 자기

의 몸, 즉 일상적 권력의 지배담론이 머무는 대상의 의미를 스스로 바꾸는 것이다. “몸이 세상과 관계 

맺는 소통의 장”이라는 새로운, 자발적인 공모가 일어난다. 이러한 공모앞에 일상적 권력은 대상을 잃

고 스스로 무력화된다.

(3) 적응에 대한 분석

연구참여자들은 성매매를 하던 시기를 회고할 때 “여기”라는 표현을 자주 했다. 이는 연구참여자들

의 탈 성매매 이후의 적응이 성매매와의 연장선상에 있는 현재진행형임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20

년이 지난 지금도 인신매매범들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던 경험이 꿈을 통해 반복체험(연구참여자 2)되

기도 하고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소재로 한 보도, TV드라마, 영화 등을 볼 때 당사자

들이 느꼈던 것과 유사한 두려움, 악몽, 공포 등의 정서적 반응을 나타내는 대리외상(vicarious 

traumatization)을 경험(연구참여자 1, 4, 5, 6)하기도 한다.

위와 같이 독특하면서도 다양하고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연구참여자들의 적응 과정과 조건 그

리고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 분석할 수는 없다. 때문에 본 절에서는 연구참여

자들의 적응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주제들을 발견하여 범주화하고 이 범주들을 통해 일반적인 적응 

양상을 살펴본 후 연구참여자들의 개별적 적응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연구참여자들의 적응 과정과 조건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공통주제

가. 스스로 찍은 낙인(stigma)을 안고 살아가기

본래 낙인이란 그리스인들이 도덕적으로 이례적이거나 또는 법률적으로 부정적인 행위를 한 사람

들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 대상자들에게 부여한 신체적 기호이다(Goffman, 1963). 동

양에도 고대의 형벌 중 하나로 자자(刺字)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는 죄를 지은 사람의 얼굴이나 팔뚝

에 먹물로 죄명을 적어 넣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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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현대에 와서 낙인이란 특정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속성으로 의미가 전환되었지만 본

질적으로 낙인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것이며 또한 가시성(visibility)을 요소로 하고 있다.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외부에서 그들의 성매매 경험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낙인

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주홍글씨’와도 같이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스스로 부

여하고 이를 담고 살아간다. 이와 같은 분석은 다음의 구술 내용에서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걸레를 빨아도 행주는 될 수 없다. 주민등록에 표시만 안 되었지 내 과거가 어디 가겠는가.” (연구

참여자 1의 구술 요약)

“교회에 나가 봉사를 해도 나 같은 년이 한 것이 은혜가 될까 때로는 가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마음이 편치 않다.” (연구참여자 2의 구술 요약)

“내가 지은 업에서 벗어나려면 몇 생을 더 살아야 할까 다음 생은 좋은데서 태어나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사람으로만 태어나 업을 씻었으면 좋겠다. 또 고생이 되겠지만.” (연구참여자 3의 구술 요약)

“복 없고 더러운 여자 만나 착한 남편이 일찍 죽었구나 때로는 내 죄를 대신 지고 갔구나 하는 생

각도 한다. 남편이 죽은 후 남편 친구라는 사람한테 강제로 당했는데 신고도 안했다. 나 같은 게 뭐 

그럴 권리가 있나.” (연구참여자 4의 구술 요약)

“만나보고 싶지만 동생들을 한번도 보지 못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혹시 잘 됐는데 

나 같은 게 있다는 게 알려지면 어떡하나.” (연구참여자 5의 구술 요약)

연구참여자들이 위와 같이 스스로 부여한 낙인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부정적 자기 충족적 예언 속

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갖고 있는 편견과 적대감 등을 걸러내

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라고 분석된다. 

이러한 부정적 자아상은 구체적으로 성매매 유입부터 주변에 의해 구성된다. 여성들이 자의든 타의

든 성매매에 유입되면 그 세계의 은어로 “염”, “시아기”라는 것을 하는데 이는 한 개인의 성적 고유

성과 가치를 말살시키는 작업이다. 연구참여자 2와 5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가

해 철저하게 무력하게 만든 다음 여성의 몸을 남성의 성적 욕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하나의 물

체로 만든다. 여성들의 자아와 성적 정체성을 굴욕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면 고유한 자기성으로서

의 한 개인은 죽고 그의 몸은 주변에서 요구하는 대로 바뀐다. 그리고 포주와 손님들을 통해 연구참

여자들은 물체로 바뀐 자기를 매일 보고 확인한다.

성매매에서 탈출한 뒤에도 연구참여자들은 주위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개편하기 보다는 환경

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에 자기를 맞추는데 주력한다. 마음이 내키지도 않으면서 매달 ‘십일조 

헌금을 하기(연구참여자 2)’도 하고, 남편이 원하는 청순가련형의 여성을 흉내 내는데 급급(연구참여

자 1)하기도 한다. 특히 연구참여자 7의 경우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했고, 상대방 역시 원했으나 자신

과 같은 여성들이 “결혼해서 잘 사는 꼴을 못 봤다”는 동료의 말을 듣고 스스로 포기하기도 했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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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연구참여자들의 자아상에 주인공은 퇴화된 흔적으로만 머물러 있고, 주변에서 만들어 놓은 전도된 

허상이 더 크게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 

나. 익명의 존재로 살아가며 도망가기

연구참여자들이 탈 성매매 후 새로운 정착지로 삼은 지역은 수도권(연구참여자 1, 2, 3, 4, 6, 7)과 

강원도 오지(연구참여자 5)이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있어 수도권은 경제적 기회가 많은 땅이 아니라 

“사람이 많으니까 묻어 살기 좋으니까(연구참여자 2)”, “팔도의 별별 사람 다 모였는데 나 하나 더 

들어가도 크게 티 안날 것 같아서(연구참여자 7)” 등의 구술처럼 익명의 존재로 살아가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강원도를 선택한 연구참여자 역시 “강원도야 원래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랬죠.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요(연구참여자 5)”라며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강원도의 간이역 부근을 

선택했다. 

이러한 익명의 땅에서 ‘자아의 실현’, ‘사회적 성취’와 같은 것들은 연구참여자들에게는 지극히 낯설

다. 연구참여자들은 철저히 자기를 은폐시키는 데에 주력했다.

“지역 신문사에서 내가 착한 일 한다고 뭐 하러 오겠대요. 불안해서 잠도 못 잤어요. 다방 문 연 뒤 

명절에도 열었는데 문 며칠 닫고 도망갔어요(이하 중략). 겸손한 게 아니라 혹시 신문에 난 사진 내가 

알던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5)

“교회도 여러 번 옮겨 다녔어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도 아니고 조그만 개척 교회 같은데 가

서 도움이 되고 싶은데, 좀 다닐 만하면 집사를 하라는데 그러다 보면 간증도 해야 되고 내 과거 생활

이 알려질 수도 있으니까(이하 중략) 지금은 큰 교회에 다녀요.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좋아요.” (연구

참여자 3)

“애들 클 동안 학교에 한 번도 못 갔어요. 사람 많은 데가 싫을 수밖에 없죠. 혹시 그 전에 알던 사

람이라도 만나면 어떡하나 하고.” (연구참여자 3)

“그 전에 아가씨가 결혼을 했어요. 진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애 과거도 다 

묻어줄 수 있는 사람인데 (이하 중략) 시집가보니까 시동생이 그 애를 알더래요. (이하 중략) 주변 사

람들 때문에 헤어지고 다시 왔어요. (이하 중략)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남자들이 다 우리들 OO동서인

데 나한테 그런 일 없으리라는 법은 없겠죠.” (연구참여자 6)

위의 구술처럼 연구참여자들에게 있어 세상은 언제든지 자신을 실패자로 만들고 차별과 억압을 생

성할 수 있는 항존(恒存)하는 위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최소한의 공

간만을 차지한 채 마음속으로는 끊임없는 탈주를 계속하고 있다. 

다. 사회적 지위이동을 통한 과거의 수치 씻어내기

연구참여자들에게 있어 적응은 환경과의 상호 작용이라기보다는 적대적 환경으로부터의 공격을 최

소화할 수 있는 ‘안전한 벙커’의 구축 과정이라는 면도 다분하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있어 벙커는 곧 

경제적 자립을 의미한다. “돈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말년마저 돈 때문에 비참하게 되기 싫다(연구참

여자 3).”는 것이 연구참여자들의 공통된 정서라고 할 수 있다. 표1에서 본 바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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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하지는 않지만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할 정도(연구참여자 5)”의 물적 토대는 갖추고 있다. 이러

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 투입된 그들의 ‘노력’ 또한 탈 성매매 후의 적응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 정체성 이론에 의하면 개인이 그가 속한 집단으로 인해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고 부정적인 사

회 정체성을 지니게 되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위가 높은 집단으로 이동하려는 사회적 이동, 소속 

집단의 상대적 지위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경쟁, 소속 집단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부각시켜 외

집단과 구별하려는 사회적 창조, 그리고 집단 내의 개인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개인화의 

전략을 사용한다(Taifel and Turner, 1986)고 하는데 위의 네 가지 관리 전략 중 연구참여자들은 사회

적 이동 전략, 즉 부의 축적을 통해 경제적 중산층으로 이동함으로써 부정적 자기 평가에서 탈출하려

고 한다. 비록 연구참여자들의 소득이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의 중산층의 요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할 수도 있다. 또한 과거 성매매 시절보다 낮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중산층

은 “빚 없고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연구참여자 5)”이다. 이런 의미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심리적 

중산층’이다. 특히 연구참여자 7의 경우 소득이 노출되지도 않고 정신장애인인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

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기타 사회복지법상의 수급자 요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면사무소 

직원인 손님으로부터 신청을 하라는 얘기도 들었다(연구참여자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는 

“제 힘으로 벌어먹고 사는(연구참여자 7)” 중산층으로 남고 싶어 했다

“콧구멍만한 가게지만 남들은 사장이라고 해요. 지금은 길에 널린 게 사장이지만 미용실에서 머리 

감겨 주는 시다(조수)애도 전무인데, 그래도 창녀에서 사장이 됐는데, 참 엄청나게 출세한 거죠,”(연

구참여자 3)

위의 구술처럼 그들에게 있어 경제적 자립은 부정적인 자기 정체성을 씻어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 

수단이다.

② 연구참여자들의 적응에 있어서 나타난 몇 가지 개인 특성 

가. 손상된 제품 증후군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인간을 타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환언하는 것은 그 자

체가 인간에 대한 폭력과 다름없다(Barry, 1995)는 관점에서 보면 성매매는 연구참여자들에 대한 폭

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폭력은 장기간 지속되었다. 자연히 적응에 있어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의 경우 일부 연구참여자(2, 5, 6, 7)들에게서 장기간의 폭력적 상황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분석할 수밖에 없는 적응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손상된 제품 증후군(damaged 

goods syndrome)이라고 할 수 있다. 손상된 제품증후군이란 본래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게서 나타나

는 자기 자신의 성적 가치와 자존감에 대한 부정적 자기 평가 인데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에게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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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5의 경우 “새로운 인연을 맺는다는 게 두려워(연구참여자 5)” 남성들의 청혼을 거절했

지만, 그 이면에는 “썩은 몸을 가지고 시집간다는 게 그 사람을 속이는 것 같아서”라는 구술처럼 자

기의 성과 존재가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2는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출산 한 후 한동안은 남편과 자식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

워했다. 그 이유는 “더러운 피를 타고 나게 했다(연구참여자 2)”는 것이다. 이러한 증후군은 적지 않

은 문제를 야기한다.

연구참여자 2는 둘째 아이를 갖는 것을 극도로 기피하여 남편과의 갈등이 생성되기도 했고, 연구참

여자 7은 그녀에게 호의를 베푸는 남성들에게 극도의 경계심을 표출하기도 해 주위로부터 종종 배척

을 당하기도 한다.

나. 성적 자기결정 능력의 취약

일부의 연구참여자(2, 3)에게서는 성적 자기결정 능력의 취약성이 발견되기도 한다. 특히 어린시절 

지역의 남성들로부터 집요한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연구참여자의 경우 성매매에서 탈출한 후에

도 남성들의 성적 요구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어영부영 넘어가(연구참여자 3)”기도 한다. 연

구참여자 2 역시 인신매매범들에 의한 집단성폭행과 성매매지대로의 강제유입, 그리고 그곳에서의 억

압적인 상황이 탈 성매매이후에도 이어졌다. 

“남자는 한 둘 겪어본 것도 아닌데 이상해요. 아직도 떡대 큰 남자들이 인상 쓰면 무섭고 그래요. 

거기서 나와 가지고 공장 다닐 때도 몇 번 당했어요.” (연구참여자 2)

이러한 취약함은 연구참여자들에게 탈 성매매 후에도 “헤픈 여자”라는 또 다른 굴레를 쓰고 살아

가야 하는 문제를 생산하기도 한다. 

5. 논의 및 제언 : 탈성매매후의 사회적응을 중심으로

연구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삶의 영역과 적응에 있어 질적인 변이를 보였지만 매

우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그들 스스로 ‘인간시장’, ‘지옥’으로 표현한 곳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탈출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성매매 밖의 세상 역시 불시착한 땅으로 여기고 끊

임없는 탈주를 시도하고 있다. 여기서의 탈출은 심리적인 탈출이다. 물론 연구참여자들은 사회 경제적 

신분상승을 통해 과거의 수치를 씻고 세상에 뿌리를 내리려 시도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을 구

성하고 신앙생활과 자원봉사 활동과 같은 자기 확장 노력을 경주하기도 했다. 또한 그들이 과거 성매

매에 종사했다는 사실을 외부에서 인지할 수 있는 아무런 표식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

자들은 최소한의 생존공간만 확보한 채 자기발전 보다는 은폐에 더 주력한다.

위와 같은 총체적 위축을 단순히 성매매의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후유증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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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단서를 한 연구참여자들의 회고에서 찾고자 한다.

“거기서 나올 때 나는 정신은 거기에 두고 나왔어요. 몸만 빠져 나온 거죠. 지금 내가 사는거 어떻

게 사는지... 몸은 없고 그림자만 그냥 그림자만 살아가는 건지도 모르죠”(연구참여자 4)

탈성매매 이후의 삶을 ‘그림자로서의 삶’ 이라고 표현했듯이 연구참여자들은 자기의 강점, 잠재능

력, 고유성 등을 성매매지대 밖에서 발견하고 실현하는 데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성매매경험 여성들과 같이 억압과 착취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있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자

기의 목소리로 자기의 경험과 소망을 말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

사를 비롯한 운동가들이 같이 참여하여 동반자관계를 구축한 후 사회를 향한 담론의 창(window of 

discourse)을 만들어야만 할 것이다. 이 창문을 통해 그들은 열린 담론의 시장(open market of 

discourse)으로 나올 수 있고 거기서 그들은 시민권을 가진 자연인으로서의 삶을 재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접근으로 탈성매매여성들은 지원하기 위한 공익기금의 조성과 지역사회 중심의 장

기동반 지지 프로그램의 수립과 시행을 제언하고자 한다.

연구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이 사회에 어느 정도 안착할 때 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있었다. 이중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다

시 성매매로 재유입되는 여성들 역시 많다(연구참여자 5의 구술요약).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기금

을 출연하여 공익재단을 만들고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탈성매매

여성들 뿐만 아니라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에게도 신뢰할 수 있는 희망이 되어 탈성매매를 

조장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에서 본 바와 같이 탈성매매후 사회에 어느 정도 적응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

고 그 후에도 이들에게는 심리․정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단기간의 일회성 개입만으로는 

이들의 사회재적응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들의 개인적 비밀을 철저히 보장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한 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후지지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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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Life History of Post-prostitute Women:
Episodes of Endless Escapes from the Public

Kim, Young Sook 
(Sahm Yook University)

Lee, Keun Moo
(Sung Kyun 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practical intervention program for 

the women who got out of prostitution. For the research we selected the seven 

women who had ever engaged in prostitution by snowball sampling. Qualitative 

data were accumulated by in-depth interview and private documents collection. 

We analyzed the raw data following the Mandelbaum's conceptual frame ; 

dimension of life, turning point and adaptation.

In analysis of the dimension of life, home, religion and occupation were 

represented as main thems. Home was interpreted as the reconstruction of 

existential field that assumes their fault and others. Religion was interpreted as 

the phenomenological field that develops their potentiality and peculiarity. 

Occupation was interpreted as the restraining means aganist returning to 

prostitution.

In analysis of the turning point, we found a common theme : dis empowering 

the discourse power by body-politics.

In analysis of the adaptation, we found three propositions as fellows:

1) "Living with stigma internalized by themselves" 2) "Living as anonymous 

being and absconding" 3) Expunging the past disgrace through shifting of social 

status. Based on the above results we proposed practical approaches for them.

Key words: The women who have escaped from prostitution, Life history 

research, snowball sam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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